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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DMZ 접경지역은 인간활동과 개발이 극도로 통제되

면서 역설적으로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게 된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DMZ 접경지역이 철

새도래지로서 생태관광의 거점이 되는 기반이 되었

다. 특히 DMZ 접경지역 중에서도 민간인통제구역 내

에 조성된 대북 선전마을들은 탐조관광객이나 사진작

가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마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이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경지

역 지원, 농촌활력화, 농촌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공공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며 마을의 

관광기반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공동화현상이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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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쌀농사 시장악화, 남북관계 변화 등의 외부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DMZ 접경지역 중에

서도 대북 선전마을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관광이 운

영되는 현황으로부터 의의와 당면과제를 분석하여, 

마을공동체와 DMZ 접경지역 생태환경의 지속성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양지리철새마을’로 설정하였다. 철원은 민간

인의 출입통제, 먹이가 많은 평야 등 철새 서식에 유

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철새도래지로 유명하여, 철

새를 생태관광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마을이 

다수 있다. 그중에서도 양지리철새마을은 민통선 북

방지역에 조성된 대북 선전마을로서, 철새 탐조를 위

해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

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는 마을의 생

태적,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예술기획단체 등 다양한 외부 주체들이 마을의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개선에 개입하고 있다. 한편 다

른 일반적인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고령

Research 

Date
Research Issue Key Informants

2016/4/20 Current Situation of the Village and the Community-based Tourism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Artist 

Living in the Village, NGO Activist Living in the Village

2016/5/3 House and Land Transactions Employees of the Art Planning Institute

2016/6/14 House and Land Transactions Head of the Village

2016/6/21
Planning a Cultural Event in the Village, Conflicting Opinions 

Regarding the Community-based Tourism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Artist 

Living in the Village, Personal Operator of Bird-watching 

Tourism

2016/7/2 Annual Party of the Village, Social Structure of the Village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Head 

of the Women’s Society, Artists Living in the Village

2016/7/28
Cultural Event in the Village Planned by the Artist Living in the 

Village, Conflicting Opinions Regarding the Art Projects in the Village
Head of the Village, Artists Living in the Village

2016/8/18
Operating Problem of the New Community Center, Gap between 

the Local Residents’ Life and the Art Projects

Head of the Village, Local History Researcher, Artists 

Living in the Village

2016/8/30 Everyday Life of the Residents, Graying Issue of the Village Hea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in the Village

2016/9/23
Beginning of the Bird-watching Tourism Season, Preparation for the 

Local Festival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6/10/21
Participation in the Local Festival, Social System for 

Community-based Tourism of the Village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6/11/18
Opening the New Community Center as the base for the 

Community-based Tourism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6/12/30 Preparation for the Local Winter Festival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7/1/20 Participation in the Local Winter Festival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2017/12/4 Community-based Tourism Operated at the New Community Center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Local Tour Guide

2018/2/1 Community-based Tourism Operated at the New Community Center Local Tour Guide

2018/9/10 Community-based Tourism based on the Art Project
Head of the Village, Office Manager of the Village, 

Head of the Art Planning Institute

Table 1 _ Field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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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동화 문제가 진행 중이며 남북정세와 조류독감 

등 외부적 충격에 민감한 지역으로,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참여관찰 및 주요 정보제공자 인터

뷰로 구성되는 질적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6회에 걸쳐 마을을 

방문하여 커뮤니티 기반 관광 운영의 현황과 주요 이

슈를 파악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정보제공자들을 개인적으로 면담

하였다. 주요 정보제공자는 총 12명으로 마을 이장 1

명, 사무장 1명, 부녀회장 1명, 보건소장 1명, 마을 내 

레지던시 입주작가 2명, NGO 활동가 마을주민 1명, 

주민해설사 1명, 마을에 관여하는 외부 관계자 2명, 

철원지역 활동가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Table 

1> 참조). 그 외에도 마을 방문 시에 수시로 다수의 

주민들과 면담하면서 마을현황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

행하였다. 조사결과는 참여관찰이 진행된 직후마다 

날짜별로 필드노트를 작성하여 축적하였으며, 커뮤니

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였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커뮤니티 기반 관광(Community Based Tourism)은 

1970년대부터 국제적 대량관광 발전모델의 부정적

인 측면에 대한 대응으로서, 작은 농촌커뮤니티 및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보호활동과 연관되어 시작되었

다(Zapata, Hall, Lindo and Vanderschaeghe 2011). 커

뮤니티 기반 관광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커뮤니티와 환경적 자원에 대한 관광의 영향력

에 더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관광을 

활용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원을 관리

하는 전략이다(Suansri 2003). 또한 커뮤니티 내에 전

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자산 및 그것에 대한 자기

관리(Self Management)에 기반을 두는 비즈니스 조직

의 형태이며, 민주적이고 연대적인 활동, 관광서비스

의 공급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Maldonado 2005, Zapata, Hall, Lindo and 

Vanderschaeghe 2011, 재인용), 지역 관광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송영민 2010)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태생적 배경으로 인해 농촌

관광(Rural Tourism) 및 생태관광(Ecotourism)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농촌관광과 생태관광은 모두 기존의 

대량관광(Mass Tourism)과 차별적인 형태를 가지는 

대안관광의 유형이며, 관광개발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참여와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관광은 산업

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초래된 농촌지역의 인구감

소, 서비스공급 쇠퇴, 농가소득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관광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OECD에서는 ‘농촌풍(Rurality)’이라는 속성, 즉 인구

밀도 및 주거규모, 토지이용방식이 농업과 임업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커뮤니티 정

체성 및 문화유산이 관광의 중심이자 차별적인 판매 

포인트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OECD 1994). 생태

관광의 경우 1965년 ‘Ecological Tourism’이라는 용어

가 등장하였고 ‘Ecotourism’이라는 용어는 1983년 멕

시코의 홍학 번식지인 유카탄 반도의 북부 습지를 보

호하기 위한 환경운동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생태관

광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중남미 지

역은 커뮤니티 기반의 자연자원 관리, 즉 커뮤니티 보

호구역을 제시하여 마을공동체에게 이윤을 제공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김희순 2011). 

이러한 개념정의를 반영하듯 그동안 농촌관광 및 

생태관광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대상 커뮤니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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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농촌관광객의 구매특성 및 만족도(류시영, 

엄서호 2008; 김경희, 박덕병 2013; 윤유식, 한송희, 

김용렬 2014), 농촌관광개발 이해관계자(이주연, 이영

주, 이동호 2005), 농촌관광 방문객 인식 및 이미지(전

인철, 오형은, 조중현, 김용근 2007; 김병국, 김용기, 

박석희 2013), 농촌관광 발전전략 및 효과(김대식, 권

용대, 최수영, 임창수 2005; 최국현, 김호 2005; 김호, 

허승욱 2006; 이세희, 정남수, 엄대호 2008; 이병훈 

2012; 진혜련, 채혜성, 조록환 2014), 농촌관광 현황 및 

성과분석(박재철, 송광인, 박천창, 김현욱 외 2006; 엄

붕훈 2006; 나란희, 윤용철, 김영주 2010)를 중심으로 

농촌관광 연구가 이루어졌고, 생태관광은 지역주민의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엄붕훈 2004; 이진희 2006; 

윤화영, 김동석 2008; 이재혁, 손용훈 2015)와 생태관

광객의 만족도, 태도, 행태 등에 대한 연구(김용근, 조

중현 1998; 노용호, 이수형, 최이규, 양희진 2004; 문

창현 2009; 김진, 고동완 2011; 이호영, 오충현 2012; 

박은별, 김현, 최희선 2014)가 대부분으로 지역주민 

참여와 방문객 특성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윤과 만

족감을 달성하는 것이 곧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

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농촌관광과 달리 생태

관광은 환경보존의 목적보다 관광활성화의 목적이 더 

강조되면,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대상이 생태환

경이 아니라 커뮤니티에만 국한됨으로써 본질이 변질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존문제가 별개의 이슈가 되고, 환경을 보존해

야 커뮤니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붕괴되

면 생태관광은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커뮤

니티의 경제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제고는 생태관광이 

아니라 다른 개발방식을 취할 때 더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토

지면적이 작아 생태관광이 경제개발의 효율성과 지속

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생태관광이 발달한 남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을 대

상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성공요인과 국내 도입방

안을 분석하는 연구(최재우 2004; 2006; 김희순 

2011)들이 있으나, 이 지역들은 유럽인의 이주나 식

민지정책에 의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침해당한 

사례로서, 생태관광이 원주민 권리와 문화보존에 대

한 당위성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 도입

의 근거가 우리나라보다 견고하다. 한편 중국(He, 

Chen, Liu and Bearer et al. 2008), 터키(Kiper, Özdemir 

and Saglam 2011), 말레이시아(Hamzah and Mohamad 

2012), 태국 및 캄보디아(Walter and Reimer 2012)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식민지배를 받은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아닌 ‘지역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상황과 맥락이 유사

하지만, He, Chen, Liu and Bearer et al.(2008)의 연구

는 여전히 지역주민이 생태관광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Kiper, 

Özdemir and Saglam(2011)의 연구는 지역주민들이 생

태관광으로 인해 지역문화 보존 등 사회문화적으로

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고, 

Walter and Reimer(2012)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대상

으로 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생계수단에 대한 지식

들이 어떻게 커뮤니티 기반 관광 프로젝트의 생태관

광 커리큘럼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지역문화 

보존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Ruiz-Ballesteros(2010)의 

연구는 에콰도르의 Agua Blanca 마을을 사례로 관광

이 커뮤니티의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Socio-ecological 

Resilience)에 기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회복탄

력성 증진을 통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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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례로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이라는 방식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당위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관광

을 통한 환경보전과 커뮤니티의 공존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DMZ 접경지역에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이 마을공동체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문제

에 대해 갖는 의의와 당면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미

래에 일어날 수 있는 충격들에도 기초적인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을 유지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지속가

능성을 보장한다는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에 주목

한 Ruiz-Ballesteros(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사회

생태적 회복탄력성 개념은 생태관광의 사회문화적 당

위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적 측면을 강조해왔던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생태관광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던 점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Ruiz-Ballesteros(2010)는 관광연구에서 사회생

태적 회복탄력성 개념이 가지는 유용성을 탐구하고 

분석적, 방법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

였다. 그는 관광연구가 점차 시스템적, 사회생태적 관

점을 요구하고 있고 경험적 연구를 적용하여 지속가

능한 관광을 연구하는 사례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 하며, 커뮤니티 기반 관광에 사회생태적 회복탄력

성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이란 현재의 시스템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 때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내는 내부적 잠재력, 

외부적 변화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스스

로를 관리하는 내부적 통제 메커니즘, 외부적 충격을 

경험하는 동한 동일한 기능, 구조, 정체성 등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회생태계가 

변화(Changing)하는 동시에 유지되는 것(Remaining)

으로서, 지역(Local)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관점이 된다고 했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커뮤니티는 사라지거나 환경을 파괴하

지 않고 그들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Ruiz-Ballesteros(2010)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커뮤

니티 기반 관광은 경제활동보다 커뮤니티 구성원 간

의 관계 및 커뮤니티와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발전시킨다. 또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이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환경

을 얼마나 보전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

니티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계를 형성

하고 기능하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III. 양지리철새마을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1. 커뮤니티 형성과정과 현황

철원군 동송읍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인근에 위

치한 양지리철새마을은 해방 이후 38선의 이북지역

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4년 남한으로 수복

되었으며 1963년에 철원군에 편입된 지역이다. 휴전 

직후 미 군정은 휴전선 일대 군 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였는

데, 1958년 휴전선 방어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

면서 출입영농 및 입주영농이 일부 허용되었다. 체제

가 안정된 이후 휴전선 인근 유휴지 개척과 대북선전

을 위해 민통선 북방마을이 건설되어 양지리에는 

1973년 100세대가 입주하였다. 현재는 2012년 민통

선 북상으로 인해 출입통제 없이 외부인들도 자유롭

게 마을에 출입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양지리철새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80가구, 

150여 명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다른 농촌마을에 

비해 주민수가 많은 편에 속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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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면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 자리 잡는 경우가 

많고 자식을 따라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도 있어 고령

화가 심각하다. 50대가 가장 젊은 층이며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그중에서도 다시 절반이 80대 

이상이다. 현재 마을주민들이 모두 마을 조성 초기부

터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다. 마을주민 대부분은 벼농

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우스작물 재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에 축산, 양봉을 하는 가구

가 소수 있고 동송읍내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

도 있지만 마을주민 중에 이렇게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마을주민

들에게 벼농사와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경제구

조상 벼농사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다. 1차 산업 중

심으로 가공품 판매는 아주 소규모로만 이루어진다.

2.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발생

마을이 생기면서 경작지가 증가하자 월동하기 위해 

철원을 찾는 두루미 개체수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양

지리마을에 있는 토교저수지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잠자리가 되면서 탐조지역으로 점차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자 주민들은 

1996년 양지리 철새보호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기 시

작했고 1999년 한국두루미보호협회 철원군지회로 등

록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철원군에서는 양지리를 

‘철새마을’로 공식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철새를 보기 위해 마을을 찾는 탐조객들과 철새들 

간의 공생을 위해 탐조대를 설치하는 한편, 2003년부

터는 ‘두루미펜션’이라는 마을 소유의 숙박시설을 오

픈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전에 요청한 단체

손님에 한하여 부녀회에서 식사를 판매하기도 한다. 

12월부터 2월 동안에는 탐조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부녀회에서 라면, 떡국, 커피 등을 무상 제공한다.

“11월부터 2월까지 철새를 볼 수 있어요. 10월 말 

추수가 끝날 무렵부터 기러기는 많이 보여요.” 

(정희섭 2016, 4월 20일 인터뷰)

“사진작가들이나,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사진작가들은 주로 혼자 많이 옵니다. 펜

션은 단체손님에게 적합한 형태라, 조금 수요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김용석 2016, 4월 20일 

인터뷰)

3.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운영현황

양지리철새마을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주된 주체는 

마을 이장과 사무장이다. 양지리 이장은 투표로 선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현 이장은 5년째 역임 중이며 

마을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장은 관광뿐만 아

니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이다. 사무장은 마을 소유의 숙박시

설인 ‘두루미펜션’을 운영하면서 마을을 찾는 관광객

들을 가장 먼저 대면한다. 그는 4년 전 마을에 새로 

정착한 귀농인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철새모양 솟대

를 스스로 개발하여 제작하였고 마을 안내판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작은 사이즈의 솟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날이나 지역행사가 있으면 마을 밖에서도 체험행사

를 한다. 그 외에 최근에 마을로 이주한 NGO 활동가

가 DMZ 철새평화타운 내 카페 운영을 맡기도 했다. 

양지리철새마을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숙

박비, 체험활동비, 식비, 직판 농산물 구입비 등의 수

익이 있다. 현재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에 따르

면 펜션 숙박객은 1년 중 약 60% 정도가 여름성수기

에 방문하고 휴양 및 안보관광이 목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철새 탐조를 위해 방문하는 비율은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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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며 그 외에 10%가 군부대 면회를 위해 찾는다

고 한다. 또한 주민들은 지역축제인 ‘새끼줄축제’, ‘한

탄강 얼음트래킹’, ‘새바라기축제’에 참가하여 부차적

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매년 추수가 끝나는 10월 말

경에 개최되는 철원의 지역축제인 ‘새끼줄축제’는 양

지리마을뿐만 아니라 철원 지역사회 전체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장 내 장터에서 마

을별로 부스를 배정받아 부녀회에서 먹거리 판매를 

하는데, 양지리마을이 철새마을로 유명해짐에 따라 

읍 단위뿐만 아니라 철원군 내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장터 내 부스도 좋은 위치로 배정받

게 되었다. 또한 축제 주최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행

사장에서 사용되는 짚풀장식을 모두 양지리마을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 노인들이 일당을 받고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1월 중순경 철원의 한탄강이 

얼면 지역의 대표축제로 꼽히는 ‘얼음트래킹’ 행사가 

개최되는데, 트래킹 코스 중간중간에 설치되는 다리

와 소나무장식, 얼음조각 장식 등도 양지리철새마을

에서 제작하고 있다. 철원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축제

인 ‘새바라기축제’는 2013년부터 매년 1월 1일 양지리

철새마을의 토교저수지에서 개최되며, 마을주민들은 

방문객들에게 떡국을 나눠주는 데 협력한다.

“마을 어머님들이 새끼줄 꼬는 작업을 하시고, 아

버님들은 이엉 만들고 좀 힘쓰는 일을 하셨어요. 

다른 마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양지리도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전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번에 이엉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김용석 2016, 

10월 21일 인터뷰)

마을 사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주요 생업

활동인 1차 산업 외에 마을관광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지역행사를 통해 받는 것이 43%로 가장 비중

이 높고, 그 외에 1사1촌 협약에 따라 얻는 매출이 

28%, 펜션 수익금이 21%,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직

판을 통한 수익이 약 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

한 수익금은 일부를 사무장의 월급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개인 기부금과 함께 마을기금으로 조성된다. 

마을기금은 주민들이 다 같이 야유회를 가거나 식사

를 할 때 쓰이고,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지리철새마을의 관광 운영체계와 별개

로, 일부 주민들이 관광사업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주민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탐조관광을 주관하고 있는데, 고위인사 등 고가의 비

용을 지불하고 투어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창출해서 마을발전과 생태환경 보

존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현재의 마을관광 운영체계를 유

지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협

동조합을 조직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농촌관광 활동

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마을 전체의 관광

사업이 아닌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주체

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마을관광 운영체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4. 최근의 변화

최근 양지리철새마을은 다양한 외부 주체들의 유입으

로 새로운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는 DMZ철새평화타운의 개장이다. 

2000년에 폐교된 양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이 2010~2011년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토환경디자

인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조성되었다. 2015년 말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제안된 마스터플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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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완공되었으며 2017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운

영을 시작하였다. DMZ철새평화타운이 개장함에 따

라 기존 안보투어의 출발지점인 고석정에서 운영되던 

철새탐조프로그램의 기점이 이곳으로 변경되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 및 DMZ철새평화타운의 숙박시설 

이용요금 중 일부는 철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 상품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시설조성을 기획할 때에는 양지리 주민이 직접 운영

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전체 시설운

영은 철원군청 직영으로 하고, 시설 내 카페만 마을에

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의의 주체

는 양지리마을 이장과 철원군이었다.

“처음에 철새평화타운을 우리한테 운영하라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마을에서 관리하기 힘

들다고 했어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정희섭 2016, 8월 18일 

인터뷰)

두 번째는 서울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한 예술기

획단체가 마을 내 빈집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작가 

레지던시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부터 철원군청에서 매입한 양지리철새마을 내 

빈집을 개조하여 작가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레

지던시의 소유권은 철원군청에 있으며, 이 단체에서

는 군청으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입주작가에게 그 일

부를 활동지원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은 의무적으로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하도

록 되어 있다. 2016년에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목적

으로 마을 내 빈 건물 2개소를 추가로 직접 매입하였

다. 이러한 공간들은 작가들의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계기로 방문객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

후에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마을 입장에서는 마을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 구축에 예술가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

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실제로 2018년 9월 작가 레지던시 및 마을 내 전시공

간들에 설치된 작품들을 관람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투어가 기획되어 2차례 진행되었다.

“나는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

줄 생각이 있어요. 작가들도 그렇고, 연구하러 오

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을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해요. 작가 레지던시를 통해서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럼 마을 사람들이 즐

거워하니까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요.” (정희섭 

2016, 7월 2일 인터뷰)

IV.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한 양지리철새마

을의 지속가능성

본 절에서는 양지리철새마을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현

황을 Ruiz-Ballesteros(2010)가 Folke(2003)와 Berkes and 

Seixas(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생태시스템의 회

복탄력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류한 4가지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Folke는 사회생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

한 인간사회의 행위들을 4가지 특성들로 구분하였고, 

Berkes와 Seixas는 브라질 남부의 Ibiraquera Lagoon 지

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인 관점에서 4가지 특성별

로 구체적인 현상들을 분석했다. Ruiz-Ballesteros의 연

구는 이 4가지 특성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맥락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기존

에 연구된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의 특징 중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성들을 발견하고 있어, 본 논문의 분석틀로 유용성

이 있다(<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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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법 배우기

(Learning to Live with Change and Uncertainty)

첫 번째 특성은 관광활동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생존

에 필요한 경제적 활동의 스펙트럼을 확대함으로써 

생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

처하는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유연하게 하는 현상이

다.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피드백 역량, 

불안과 혼란(Disturbance) 관리, 생계활동의 포트폴

리오 구축, 대처전략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커뮤니티 전체가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고 소득이 불안정해지

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지만, 다른 생계활동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 예기치 못한 변화와 불확실

성에 대처하는 공동체적(Collective) 전략이 된다. 이

를 통해 한 가지 자원이나 생계활동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변화나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제고

된다는 것이다.

양지리철새마을의 경우 쌀값 하락은 마을이 직면

한 가장 큰 문제이다. 일부 밭농사, 소･닭 사육, 개 농

장, 양봉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생계수

단은 대부분 벼농사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마을에서 

만드는 가공품은 없고 개인들이 소규모로 만들어 알

음알음 파는 수준이다. 동송읍내의 시장에서 판매업

에 종사하기도 하나 마을주민 중에 이렇게 농업이 아

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

는 벼농사의 수익성 약화에 대한 대응이자 기계화가 

어려운 밭농사를 대체하기 위해 하우스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주민이 많아져 비닐하우스가 논 중간에 많

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Factors for 

Socio-ecological 

Resilience

Folke(2003) Berkes and Seixas(2005) Ruiz-Ballesteros(2010)

Learning to Live 

with Change and 

Uncertainty

The Volume Provides Examples of 

Strategies of Social-Ecological 

Management that takes 

Advantage of Change and Crisis

Learning for Crises; Building Rapid Feedback 

Capacity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 Managing Disturbance; Building a 

Portfolio of Livelihood Activities; Developing 

Coping Strategies

Complementary Nature of 

Different Activities for Coping 

with Change and Uncertainty

Nurturing Diversity 

for Reorganization 

and Renewal

The Memory Provides a 

Framework of Accumulated 

Experience for coping with 

Change

Nurturing Ecological Memory; Nurturing a 

Diversity of Institutions to Respond to 

Change; Creating Political Space for 

Experimentation; Building Trust among 

Users; Using Social Memory as a Source of 

Innovation and Novelty

Aware of the Memory Kept by the 

Community which Situates Its 

Members in Relation to the 

Socio-ecosystem; Strengthening 

Innovation and Novelty

Combining Different 

Kinds of Knowledge

Peoples’ Knowledge,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Dynamics of Complex Ecosystems, 

Their Inclusion in Management 

Institutions

Building Capacity to Monitor the 

Environment, Capacity for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Institutions of Knowledge; 

Creating Cross-scale Sharing of Knowledge; 

Combining Local and Scientific Knowledge

Combining Their Local Knowledge 

with Other Knowledge Outside 

Their Everyday Lives; Adding to 

the Knowledge in Everyday Live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Creating 

Opportunity for 

Self-organization

Adaptive Co-management in 

which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Ecological Knowledge are 

Tested in an Ongoing 

Trial-and-Error Process

Building Capacity for User Self-organization 

and for Conflict Management; Equity in 

Resource Access and Allocation; 

Self-organization in Response to External 

Drivers; Creation of Multi-scale governance

Equity in the Access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Threshold of Minimum 

Profitability

Table 2 _Ruiz-Ballesteros(2010)’s Factors for Socio-ecological Resilience based on Folke(2003), 

Berkes and Seixa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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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도 있다. 하우스작물은 

수익성이 높지만 일명 ‘하우스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며, 비닐하우스가 있는 만큼 철새의 먹이

터가 되는 논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우스작

물인 파프리카는 이제 철원오대쌀과 함께 양지리의 

대표적인 작물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벼농사는 

마을의 절대적인 수입원이다.

“여기는 개발제한지역인만큼 보상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것이 없어요. 농산물 원가는 싼데 소비자 

가격이 비싸잖아요. 중간에서 농산물 유통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공품을 만들어보려

고 해도 절차가 까다롭고, 부가세도 있고 그래서 

못해요.” (정희섭 2016, 6월 21일 인터뷰)

“비닐하우스가 생기면 그만큼은 철새가 놀래서 

찾아오질 않게 되죠. 하지만 비닐하우스 작물은 

수익성도 높고, 다른 밭농사는 기계로 하기가 힘

드니까.” (김용석 2016, 6월 21일 인터뷰)

Ruiz-Ballesteros(2010)의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 개

념에 따르면 양지리철새마을이 벼농사 위주로만 생계

활동을 하는 것보다 관광활동을 통해서 수익구조의 

상호보완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지

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양지리철새마을의 관광활

동은 이장과 사무장이 주된 주체가 되어 공동체활동

으로서 기획되고 실천되고 있다. 주민들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동체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그 수익을 공유한다. 지역축제 준비에 참가하고 일

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경제활동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을 통해 공동작업으

로 참여하는 것이다.

“축제장에서 부스를 받기가 힘든데, 올해는 이장

님이 요청해서 좋은 자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

니 부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죠.” 

(김용석 2016, 10월 21일 인터뷰)

“군청에서 나한테 (축제장 시설물 만드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이런 일을 하면 마을

사람들한테 용돈벌이라도 되니까 좋지.” (정희섭 

2016, 12월 30일 인터뷰)

2. 재조직과 재생을 위한 다양성 키우기(Nurturing 

Diversity for Reorganization and Renewal)

두 번째 특성은 다양한 변화상황에 대처했던 기억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

양한 제도와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신함과 혁신

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활동은 커뮤니티의 

환경과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집합적 기억은 관광활동의 기반이 되고, 관광활동을 

위해 공동체적 지식과 기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새

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즉 혁

신과 참신함이 강화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Ruiz-Ballesteros(2010)는 두 번째 특성에서 참신함과 

혁신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Berkes and Seixas(2005)

의 지역연구에서 도출된 특징으로, 커뮤니티의 지식

과 기억이 관광활동을 계기로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

을 강화하게 되는 중요한 중간과정이다. 양지리철새

마을의 경우에는 체험활동, 관광객들의 식사 준비, 지

역축제 참가를 통해 마을 고유의 공동체적 지식이 공

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손두부만들기는 양지리마을

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자원으로, 마을부녀회 회원들을 통해서 축적되고 전

승되고 있다. 또한 양지리주민들이 새끼줄축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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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짚풀장식, 한탄강 얼음트래킹 코스에 설치

되는 다리와 각종 장식물들은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

로 하는 것이다. 마을의 이러한 공동체적 지식은 커뮤

니티 기반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고 혁

신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새

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혁신적인 시도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

들, 즉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

기획단체에 의해서 이루어고 있었다. 마을의 노년층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서울 등 타 지역에 사는 자녀의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살던 집을 팔기도 하지만 그냥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 버려진 집이 아니기 때

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양지리철

새마을은 대북 선전마을로 조성되면서 일괄적으로 공

급된 건물들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과거의 

건물양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을고유의 장소적 

기억으로서 보존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철원군청에

서는 빈집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예술기획단

체의 대표가 사비로 정미소 건물을 매입하면서 앞으

로도 계속 예술가들의 작업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을 안에 정미소가 버려진 데가 있는데, OOO

선생님께서 사들일 예정이시라고 들었어요. 목조

건물인데 지금은 폐허가 돼서 분위기가 독특하죠. 

옛날에 사용했던 기계장치들이나 벼 껍질들이 그

대로 남아 있어서 재미있어요.” (정소영 2016, 4월 

20일 인터뷰)

“군청에서 올해는 레지던시를 만드는 데는 예산

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비로 건물과 텃

밭을 매입했어요. 앞으로 전시관으로 쓸 예정이에

요. 정미소 건물도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매입하

게 되면 작품들을 영구 설치하는 공간으로 만들

려고 해요.” (이은경 2016, 5월 3일 인터뷰)

또한 작가 레지던시에 입주하는 예술가들의 개입

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승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한 

작가는 마을에 머무는 기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면

서 처음 레지던시에 입주했을 때에는 계획에 없었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이벤트를 만들어주

고자 했다. 작가는 마을에 이벤트가 별로 없어서 주민

들이 심심해하는 것, 마을 주변 논 중간중간 비닐하우

스가 많이 생기는 것, 야유회 때 좁은 관광버스 안에

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즐기던 모습, 마을이 시간대

별로 다양한 빛의 색으로 변하는 것 등에 영감을 받아 

‘비닐하우스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작가가 비닐하

우스를 만드는 재료들로 디자인한 설치물을 마을 이

장, 사무장과 함께 제작하고 여러 가지 공연과 함께 

마을에서 접하지 못하는 음식들도 준비하였다. 또한 

작가는 마을 내의 양봉업자로부터 얻은 밀랍을 활용

해서 철원의 현무암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무암 모양

의 초를 만들기도 했다. 즉 마을의 환경적 조건과 생

활지식들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 그러한 혁신을 이루

어내기보다 외부에서 유입된 예술가에 의해서 실험적

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DMZ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공간

이니까. 작가들이 관심이 많아요. 독일의 그뤼네

스반트도 우리나라 DMZ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에요. 여기처럼 사람 사는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

고요.” (최찬숙 2016, 7월 2일 인터뷰)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특별한 일도 별로 없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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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너무 조용해서, 마을 분들에게 즐거운 시간

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드시는 음식 말

고 새로운 것을 맛보게 해 드리고 싶어요.” (정소

영 2016, 7월 2일 인터뷰)

그러나 작가들의 마을 거주기간은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두 달 정도이며, 가장 마을에 오래 있었던 경

우는 4개월이었다. 마을의 자원과 지역적 맥락을 충

분히 파악하고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가와 

마을주민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데 현실

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이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 결합하기

(Combining Different Kinds of Knowledge)

세 번째 특성은 관광활동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지식

을 외부인, 즉 관광객의 관점으로 이해함으로써 커뮤

니티와 외부세계를 연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원하는 것, 커뮤

니티의 목표, 커뮤니티 환경의 잠재력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이러한 지식을 커뮤니티 전체로 전달하는 동력

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단지 관광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의 지식을 

축적한다는 의의도 있다.

양지리철새마을에서 관광객과 커뮤니티를 연결하

는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사무장이다. 마

을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귀농, 귀촌 등으로 새로 유입

되는 장년층이 마을의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

는데,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주해오는 만큼 마

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

존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마을의 가치를 알고 있

고 새로운 시도들을 한다. DMZ철새평화타운 내 카페 

운영을 맡았던 NGO 활동가 주민 역시 최근에 이주한 

사람으로, 그동안 대량으로만 판매되던 마을의 농산

물을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소분하고 패키지를 새

롭게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것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내부적인 갈등으로 그가 추진했던 일들은 모두 중단되

어, 사무장의 경우와 같이 중간자로서 성공적으로 정

착하지 못했다. 그는 교포 출신으로 커뮤니티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커뮤니티의 기존 문화와 원활하게 결합되지 못했다.

“스위스에서 30년 정도 살다가 우연히 양지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마을에 대해서 다른 교포들에

게도 알리고 싶어요. 여기는 큰 시설이 들어오거

나 개발을 하는 것보다 마을의 현재 가치를 유지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을주민 개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익명 2016d, 4월 20일 

인터뷰)

양지리철새마을은 DMZ철새평화타운을 조성하면

서 하드웨어 기반시설 조성과 소프트웨어 구축을 함

께 진행하였다. DMZ철새평화타운을 조성하는 과정

에서는 건축, 조경, 마을만들기, 브랜드마케팅 등 분

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마을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

여 진행되었다. 사업 연구진은 마을브랜드 디자인, 도

시락메뉴 개발 등을 마을주민과 함께 진행하며 그 과

정을 ｢철새협동鳥합｣(강봉이, 김광수, 김아연, 김지석 

외 2012)이라는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고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

지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에는 당시 개발한 브랜드디자인이나 도시락메뉴

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비록 그동안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었지만 사업 종료 후 이것이 마을 전체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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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지식으로 전달되지는 못했다.

“이런 책(｢철새협동鳥합｣)이 있는 줄 몰랐네. 그

때는 그냥 행사한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갔던 

거지. 그때 한번 하고 말았어.” (익명 2016a, 8월 

30일 인터뷰)

4. 자기 조직화의 기회 만들기

(Creating Opportunity for Self-organization)

네 번째 특성은 관광을 운영하는 조직체를 만드는 ‘자

기 조직화’ 능력이다. 이것은 관광활동에 관여하는 커

뮤니티 조직의 역량 강화, 갈등관리 메커니즘 수립,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의 형평성 관리,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다양한 레벨의 관리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기 조직화의 기본원칙은 

커뮤니티의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를 공평하게 하

는 것으로, 관광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수익

성을 조절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그 누구도 커

뮤니티의 자원을 배타적으로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지리철새마을은 농업으로 발생하는 수입 이외에 

관광활동과 자매결연사업으로 얻는 수익금을 마을기

금으로 조성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단합을 하거나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

다. 즉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

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로, 회복탄력성의 기본 토대가 되는 자기 조직화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개인적으로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지 못

해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지리철

새마을로의 방문은 사무장을 통해서 숙박이나 식사, 

각종 체험활동들을 예약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개

인적으로 진행되는 관광사업들은 기존의 마을관광 운

영체계와 연계가 되지 않은 채 다른 채널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을의 기존 관광운영 체계와 협력

하지 않아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미약하고 홍보마케팅 

역량도 부족하여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관광운영조직은 커뮤니티 관광자원에 대한 접

근과 분배의 형평성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농촌관광 시설) 여기는 상주하

는 사람이 없어요. 마을주민들 반응도 시큰둥해

요. 이장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소영 

2016, 4월 20일 인터뷰)

5. 소결: 의의와 한계

양지리철새마을은 생태적, 문화적으로 고유한 자원들

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주민들은 이장

과 사무장이란 주요 주체들의 매개를 통해 집합적 활

동으로서 마을 관광활동에 참여하여, 회복탄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장과 사무장을 통해 마을관광 프로그램이 일원화되

어 운영됨에 따라 전체 마을관광 운영이 조직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에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이 커뮤니티와 외부 관광객을 연결하

는 중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나 지자체, 또는 

외부 민간단체의 개입을 통해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

루어지기 힘든 혁신이 도모되어 커뮤니티의 사회생태

적 회복탄력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양지리철새마을과 주변 생태환경이 커뮤니티 기반 관

광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주민,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술가 및 전문

가들이 기존의 마을관광 운영 조직에 원활히 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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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 마

을현황으로부터 이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발

견된다.

먼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가들은 활동

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40~50대 주민들은 겨울철에도 다음 농사 준비로 바

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장을 제외하고는 마을관광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마을의 

자원과 지역적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 콘텐츠로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가, 예술

가와 마을주민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이다. 주민들은 마을에 거

주하는 예술가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는 모습도 관

찰되었다.

“주민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집안의 사소한 일들도 잘 못하세요. 옛날

에는 마을기금으로 책도 사고 관리했었는데, 마을

에 책을 읽을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

서 방치되었어요.” (익명 2016b, 8월 30일 인터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레지던스를 사용하

게 됐어요. 그동안 작가들이 많이 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마을에 머무는 것은 처음이래요. 부

녀회장님은 제가 마을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

기 때문인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

소영 2016, 4월 20일 인터뷰)

“예술가들의 작업이 주민들 삶의 현실과 너무 동

떨어져 있어요. 작가들이 왔다가 두세 달이면 떠

나는 일이 반복되기만 하죠.” (익명 2016c, 8월 18

일 인터뷰)

외부 전문가와 마을주민 간 인식의 차이도 발견되

었다. 이장은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거나 그 외의 여

러 가지 작품활동을 한 것을 마을 안에 남겨놓아 양지

리가 예술인마을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작가들의 입

장에서는 양지리가 예술인들로 인해 변하는 것을 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마을을 찾게 되

길 바라는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작가들이 반드시 커뮤

니티 아트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작품세계

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마을의 요구를 작업

에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다. 최근 작가들의 작품은 

영상물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아 마을 내에서 전시

하거나 보관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2016년 9월부터 

두 달간 마을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한 아르

헨티나 작가의 프로젝트는 1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매력을 

높이는 문화자산이 될 수도 있으나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

도 발생하였다.

“마을 안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마

치 연극 세트 같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유

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장님은 마을 안에 있는 

대피소에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정소영 

2016, 4월 20일 인터뷰)

“예전에 어떤 작가가 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농사

일 하는 모습을 그림을 커다랗게 그려놨는데, 너

무 피곤하고 불쌍해 보이게 그려서 엄청 싸웠어. 

결국 그림은 내렸지.” (정희섭 2016, 7월 28일 인

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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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리더가 바뀌는 것 또한 마을

이 직면하게 되는 큰 환경변화 중 하나라는 의미이기

도 하다. 양지리철새마을의 가장 중요한 리더는 이장

이며, 본 논문의 조사기간 중 마을관광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종

종 발견할 수 있었다. DMZ철새평화타운의 운영에 대

해서 철원군과 마을의 의견이 분분했을 때 철원군과

의 협상을 담당하는 채널도 이장이었고, 이장의 리더

십으로 인해 부녀회라는 하위 조직이 활성화되는 경

향도 발견되었다. 마을을 찾는 외부인들도 마을일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사무장이 종종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이장이 지역 내에서 구축

해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이장은 곧 마을 전체의 역량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마을이 직면한 내･외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관리자이다.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고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인 만큼 이장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데, 이는 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위험한 구조이다. 

“우리 마을과 관련해서는 나한테 연락하는 게 가

장 빨라요. 가끔 다른 사람 통해서 알아보는 사람

들도 있던데 결국 나한테 연락이 오거든.” (정희

섭 2016, 7월 2일 인터뷰)

V. 결론

이상에서 철원 DMZ 접경지역의 민간인마을인 양지

리철새마을이 철새탐조관광 및 안보관광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실천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

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양지리철새마을은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 스

스로 관광사업을 시작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전형

적인 사례이다. 또한 DMZ 접경지역이라는 역사적 배

경으로 인해 마을의 가치에 주목하는 다양한 외부인

들이 마을에 유입되어 주민들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반시설 조성이나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마을주민

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고 마을 

리더십과 외부인들의 방문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으므

로, 양지리철새마을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지

속가능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

나 벼농사의 수익성 악화로 마을의 중요한 생태자원

인 철새의 먹이터가 되는 논이 줄어들거나, 남북정세

가 급변하는 등의 외부충격이 발생해도 마을이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양지리철새마을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각한 농촌마

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DMZ 접경지역이 가지는 생

태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며, 군사지역으로서 개

발제한, 쌀값 폭락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

고 있는 DMZ 접경지역 마을을 보전해야 하는 당위성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지리철새마을이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

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지리 마을주민들은 

벼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다양한 수익활

동을 통해 지역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터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Z 접경지역으로서

의 독특한 아우라는 예술가들을 유인하고, 그들이 마

을의 자원 중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을 발굴하

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산함으로써 마을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마을의 가치를 알고 이를 활용할 능력이 있는 

예술가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은 마을이 기존에 축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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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새로운 혁신을 

이루더라도 커뮤니티 내부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을 여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외부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 예술가 및 외부 전문가들은 보다 커뮤니티 내부지

향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마을

에 대한 외부자적 시각들에 개방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을주민

의 일상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과 지원, 마

을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의 확대라는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주민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다양하고 새로

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함으로써 커뮤니티 

고유의 지식과 기억을 혁신의 원천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현재 마을 내에서 진행 중인 예술프로젝트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본문

에서 다룬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이 가지는 4

가지 특성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이 마을의 고유한 문화로 자

리를 잡으면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광자

원이 될 수 있다. 관광자원의 확충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채널

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생태시스템 회복탄력성의 

첫 번째, 세 번째 특성에 해당된다.

둘째로, 마을이 가지는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홍보

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마을관광사

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최근 마을로 이주한, 농업에 종

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예술

계 종사자들이 회복탄력성의 두 번째 특성인 혁신을 

주도한다. 또한 젊은 인구의 유입은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 사회가 마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

습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것은 

회복탄력성의 세 번째 특성이다. 그러나 마을에 입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부 주민과 작가 레지던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기존의 커뮤니티와 원활히 교류

하지 못하거나 의견에 차이를 보이는 등의 갈등이 나

타나고 있다. 이는 DMZ 접경지역의 마을이 처해 있

는 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이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마을은 

일상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주목하는 마을의 가

치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공론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의 집합적 지식기반을 확대하고 마을 리더 개인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은 것에 따르는 한계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마을의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필요하다. 현재 철원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대규

모 관광개발이 지속적으로 계획,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업비 배정방식, 지방 토목업체들과의 이해

관계 등 구조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관습의 

영향이 크다. DMZ철새평화타운의 사례와 같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 관광개발 풍토로부터 벗어

나 마을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자유롭

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 커뮤니티 기반 관

광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지역주민의 참여나 만족도 

제고 방안을 통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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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특성이 무엇

인지 분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생태관광이 발달한 해외의 타 지역

과 달리 국내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 사업들이 커

뮤니티의 경제적 이익보전과 주민 만족도 제고만을 

목표로 했을 때에는 대규모 개발방식에 비해 도입근

거가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장기적으로는 DMZ 접경지역 마을들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통해 남북정세 변화라는 외부 충격에도 

우리나라 DMZ 접경지역이 가지는 생태적, 문화적 가

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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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커뮤니티 기반 관광,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DMZ 접경지역, 철원

DMZ 접경지역의 농촌마을들은 생태관광지로 주목

을 받고 있지만 고령화, 시장악화, 급변하는 남북관

계 등으로 항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사회생태적 회복탄력

성을 분석한 Ruiz-Ballesteros(2010)의 분류에 따라, 

DMZ 접경지역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운영

의 현황과 의의, 당면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

는 철원의 양지리철새마을이며,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민과의 심층면담을 실시

하였다. 양지리철새마을은 생태적, 문화적 고유성을 

기반으로 마을주민들이 주체적, 집합적으로 참여하

여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외부에

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유입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역량 

부족, 외부 전문가 참여의 지속성 부재 및 마을주민

과의 가치관 차이, 마을 리더 개인에 대한 의존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극복하고 DMZ 접경지

역의 마을공동체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지역가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의 개방성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